
  재정경제부는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’26.4.29.(수) 10:00 정부서울청사

에서 ｢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*｣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 

이번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WGBI 편입 이후 4월 자금 유입 동향 등을 

논의하였다.

    * 참석기관: 재정경제부(반장: 국고실장), 금융위원회, 한국은행, 금융감독원, 예탁결제원

  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는 체결기준 총 10.0조원(3.30일

~4.27일), 결제기준 7.9조원(4.1일~4.27일)*이다. WGBI 편입을 계기로 연기금 

등 장기보유 성향의 투자가 커지고, 중장기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

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. 

    * 채권의 경우 거래체결일과 결제일 간 시차가 존재(당일~최대 30일)하여, 거래 체결 

기준과 결제 기준간 차이 발생

  황 국고실장은 “4월 한 달간 글로벌 투자자들과 우리 시장 인프라가 서로 

호흡을 맞추어 귀중한 경험치를 쌓았다”고 평가하며, “5월 WGBI 편입비중 

상승에 맞추어 금주부터 자금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

준비가 필요하다”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.

  정부는 앞으로도 ｢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｣을 중심으로 외국인 

자금 유입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, 외국인 투자자 대상 IR을 지속함으로써 

투자자와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.

보도시점 2026. 4. 29.(수) 14:00 배포 2026. 4. 29.(수) 13:30

보도자료

｢WGBI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｣
제5차 회의 개최

- 3.30일~4.27일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10.0조원(체결기준)
- 국고실장, “5월 WGBI 자금 유입을 위해 더 철저히 준비할 것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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